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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페르시아 사회는 ‘봉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아자타(azata, 귀

족), 반다카(bandaka, 평민), 마리아카(mariaka, 노예)로 이루어졌다. 군 복무는 의

무였으며 이는 아자타와 반다카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군 면제는 오직 왕만이 허락

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 소년은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접촉을 삼가 했고 

집안의 여성들에 의해 길러졌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기마술과 궁술, 그리고 진실

만을 말하는 법을 배웠다. 진실을 중시하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Strabo)에 의하면 군복무 및 훈련은 20세에서 24세

까지, 즉 4년간 이뤄졌다고 한다. 군복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그들은 제대를 했지

만, 50세까지 예비군으로 남아있었다. 페르시아 군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병사는 

페르세폴리스의 부조에 묘사된 왕을 위한 1만 명의 친위대, ‘이모탈(Immortal)’이

다. 이들은 주로 징집병들 중에서 무예에 뛰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헤

로도토스는 이들이 ‘이모탈’, 즉 ‘불멸자’인 이유가 예비부대를 통해 전투 중에도 계

속해서 인원을 충당해 1만 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아케메네스 왕

조 시대의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조사는 여전히 유년기 상태에 

불과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른 모든 모습과 마찬가지로 궁정과 군대의 복식

은 엘람, 메소포타미아, 메디아 등에게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